
콤팩트·얀 - 유럽에 이어 일본서도 호평리에 발표(Ⅰ/Ⅱ) 

 

현재 면방적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링(ring) 정방

기는 1832년 미국에서 발명된 이래로, 그 이전에 사용되고 있던 뮬(mule) 정

방기보다도 고속회전으로 생산성도 클 뿐만 아니라, 인력도 덜 들고 기계가 

차지하는 면적도 적어,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량이 이루어지면서 상당기

간동안 정방기는 링 정방기뿐으로 인식될 정도였었다. 

그러나 구미 선진국에서, 기계공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

면방 공업에서도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속화, 정밀화 및 

자동화 등의 연구개발이 추진되어 전방(前紡)공정은 대체로 순조롭게 개선·

발전되었으나 링 정방기만은 특히 트래블러(traveler)와 링 부분의 고속화 및 

자동화에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의 발전은 있었지만 다른 공정과의 균형된 

고속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. 

이러한 상황에서 고속화가 가능한 새로운 원리의 OE(open end) 정방기가 

등장하게 되었다. 원래 OE정방의 원리는 링 정방기가 발명되기 전인 1807년

에 영국 특허가 있었으며, 그 후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특허가 많이 있었

으나, 모두 실용화는 되지 못하였었는데 1965년 체코에서 브륀(Brnn)박람회에 

OE 정방기를 발표하였고 1967년 스위스 바젤(Basel)에서 개최된 ITMA에서 

BD-200 로우터 정방기를 발표하여, 세계 면방업계의 많은 관심을 끌었고, 

1970년대부터 점차 이 정방기가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개량이 이루어

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. 

OE정방기는 연조기의 슬라이버로부터 직접 실을 뽑을 수 있어 방적공정중 

조방공정을 줄였고, 고속화를 이루면서 에너지 절약 효과와 라지·패키지화

(large package 化)등으로 생산성은 향상되었으나 주로 태번수 방적에만 적합



하고, 실의 섬유 배열 상태나 외관, 강도 등 품질이 링 방적사만 못하였으며, 

세번수(細番手)나 좋은 품질의 제품에는 적합하지 못하여 현재 전세계적으로 

약 25% 정도만 OE 정방기가 사용되고 있을 뿐, 완전히 링 정방기를 대체하

지는 못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. 

그러던 중 1994년 스위스의 리이터(Rieter)社에서 콤팩트·스피닝·시스템

(compact spinning system)의 특허를 출원하였고, 1999년 파리에서 개최된 ITMA

에 리이터사가 Com4 spinning system, 독일의 쥐쎈(Sssen)사가 Elite compact 

spinning system, 독일의 찐저(Zinser)사가 Air-com-tex 700 system의 이름으로 콤

팩트·얀(compact yarn)을 방적하는 링 정방기를 발표하였으며, 그후로는 현재 

콤팩트 정방기는 세계적으로 리이터제가 20만추이상, 쥐쎈제가 15만추이상 

보급되어 있는데 아직 일본에는 전혀 보급되지 않고 있다. 

콤팩트·얀은 잔털이 아주 적고, 합섬처럼 매끈하면서도 실크와 비슷한 따

스한 촉감, 선명한 광택, 제직하면 천의 표면이 매끄럽다는 장점을 지니고 

있다고 하여 카딩(carding)만 하였는데도 코우머사(comber yarn)보다도 우수한 

품질로 알려져 있다. 

일본에서는 종합무역상사인 이도쮸(伊藤忠)가 2000년 7월에 인도의 패트·

스핀(Pat·spin)사로부터 콤팩트·얀을 “리볼루션(Revolution : 혁명)”이라는 상

표에 “면사의 혁명”이라고 광고를 통하여 크게 선전하며 일본 면사 시장에 

소개하고 200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입판매하기 시작하여, 불황 속의 치

열한 경쟁으로 새로운 소재를 갈망하던 많은 수요자들로부터 기대이상으로 

호평을 받고 수입량이 단시일 내에 매진(賣盡)하여 공급이 달리는 형편이 되

었다. 또한 이도쥬는 2001년 3월에 스위스의 네프사(社)로부터 “엘리트(Elite)"

라는 상표의 샘플을 입수하고 2001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입하여 일본시

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역시 호평리에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라고 



한다. 

이외에도 다른 회사에서 콤팩트 방적사를 도입하여 일본시장에서 판매하

기 시작하였는데, 이상할 정도로 일본의 면방업계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잠

잠하더니 금년(2002년) 1월에 도요보가 마침내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“잔털 

극소화(極小化)실”이라는 표현으로, 콤팩트 방적사와 유사한 실을 “와엔(和

円)”이라는 상표의 직물용 실을 발표하였고, 시끼보는 2월에 “LS-Y" 면사를 

발표하였고, 4월에는 도요보가 니트용사로 “프리모 파인”, 구라보가 “클리어

·스핀”, 다이와보가 “크리스탈도레”를 4개월 동안에 거의 동시에 발표하였

는데, 이들 기술은 “잔털을 극히 적게 하는 기술(毛羽極小化技術)”이라는 점

은 대체로 공통되는 듯하나 그 기술은 자세한 발표가 없어 확실치는 않으나 

4개사가 각기 다른 것 같으며, 무라라(村田)기계나 도요다직기(豊田織機)에서

도 나름대로의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. 

콤팩트·스피닝 기술은 유럽에서 링 정방기의 드래프트·로울러(draft 

roller)들과 프런트·로울러(front roller)에서 흘러나오는 섬유의 플리스(fleece) 

부위를 개조(改造)하였거나 새로운 부대장치(附帶裝置)로 잔털이 같은 번수의 

코우머사보다도 적도록 개발되었다. 일본의 경우는 유럽의 링 정방사의 품질

개량 동향에 자극 받아 연구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도요보의 경

우는 연조·조방·정방 공정의 드래프트 부위 등을 개량하여 유럽의 콤팩트

·얀보다도 더 우수한 실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. 시끼보는 정전기(靜電氣)

로 잔털을 눕혀 줄인다고 하며, 무라다기계는 정방 공정에서 잔털을 많이 줄

여도 권사 공정에서 공기의 와류(渦流)로 잔털을 적게 한다고도 한다. 도요보

는 잔털 극소화실의 직사(織絲)는 상품명을 순수하게 일본에서 개발하였다는 

것을 강조하고자 “일본”을 상징하는 “와(和의 일본 발음)” 자(字)와 실의 단

면(斷面)이 둥글다는 뜻의 “엔(円의 일본 발음)”자를 합쳐 “와엔(和円)”이라고 



이름을 붙이고, 이와 때를 같이 하여 “일본에서 생산(방적)된 면사”임을 강조

하는 일본 방적협회의 pure cotton mark, cotton blend mark 의 태그(tag : 꼬리표)

를 달기로 하였다. 


